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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제주공항 하루 4cm 적설에 와르르’보도 관련
□ 금번 제주공항 활주로 폐쇄는 제설 능력(장비 시설) 부족이 아니라 

제주공항의 시설 구조와 기상 조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

니다.

ㅇ 우선, 제주공항은 김포 김해공항과 달리 활주로가 1개이므로 강설로

활주로 결빙이 발생하면 제설 작업을 위해 활주로 폐쇄가 수반

됩니다.

* 활주로 2개인 경우, 교대로 활주로 제설작업이 진행되어 항공기 운항 가능

(제주공항에 보조 활주로가 있으나 연장이 짧아 중대형기는 착륙 불가)

ㅇ 특히, 윈드시어(순간 돌풍) 특보가 계속 발효 중이었고 오전에는 

시정까지 매우 불량(800m)한 상황이었으므로 ‘항공기 안전’을 

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.

ㅇ 또한,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 대비 교통량이 높아 지연․결항이 

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교통 혼잡 상황에서 추가 지연 변수

(제설 제방빙 작업 등)가 겹쳐 상황이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.

* 전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수준인 제주공항(활주로 1개)은 김포공항(활주로 2개)

보다 교통량이 많음(일평균 제주 419대, 김포 374대, 인천 1,032대<활주로 3개>)

□ 사실 제주공항은 지난 ’16년 1월 폭설을 겪고 제설장비와 시설을 

보강*한 바 있으나 공항의 구조적인 한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

습니다.



* ’16. 1월 폭설 이후 고속송풍기 1대, 다목적제설차 1대 신규 구입, 노후

제설차 2대 교체 등 장비 보강, 제․방빙 시설 확대(2곳→4곳) 등

□ 참고로,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주공항의 용량한계에 따른 교통혼잡, 

안전사고, 국민불편 등을 해결하고자 제주 제2신공항 건설을 추진

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’18.1.12.) >

◈ 제주공항 하루 4cm 적설에 ‘와르르’ ... 폭설 걱정에 안절부절

- 4cm 적설량에도 활주로 폐쇄됐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움, 2년전 사고

후에도 제설차량 및 제․방빙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설능력 부족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공항안전환경과 추철규 서기관(☎ 044-201-434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